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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언근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
   105명의 의원님들께서 함께해주신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7년 완전히 폐지될 예정인 사범시험제도의
   존치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랜시간 우리나라 법조시스템의 근간이 되어온
   사범시험제도가
   로스쿨 제도의 시행과 함께



   2017년 완전히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도입된 현재의 로스쿨제도는
   지나치게 비싼 등록금과
   자의적이고 폐쇄적인 학생선발 등
   당초의 목적과 달리
   일부 특권층의 이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현재와 같이 사범시험을 존치해
   로스쿨 제도의 시행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